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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2년 EBSCulture에서 방송된 <당신의 문해력 - 3부 - 학교 속의 문맹자들> 편을 보면, 

초등학교 1학년 읽기부진 아이에게 ‘깨’는 ‘끄’와 ‘애’가 모인 소리고 빨리 발음하면 ‘깨’가 

된다고 가르친다. <당신의 문해력 - 6부 - 소리 내어 읽으세요> 편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읽

기부진 아이에게 ‘즈’, ‘어’, ‘응’이 모여서 ‘정’이 되는 거라고 가르친다. 또, 만4세 아이의 음

운인식 능력을 테스트하면서 한 아이에게는 “‘달’에서 ‘을’을 빼면 어떤 소리가 날까?”라고 

묻고, 만5세의 다른 아이에게는 “‘불’에서 ‘을’ 소리를 ‘윽’으로 바꾸면 뭐가 될까?”라고 묻는

다. 이 지도법에서는 기존의 학계에서 통용되는 음소와 음절의 개념이 완전히 파괴된다. 모

든 자음 음소가 음절로 발음됨으로써 음소와 음절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모든 CVC 음절은 

‘Cɨ + V + ɨC’ 세 음절을 빠르게 발음함으로써 만들어진다고 가르친다. 그리하여 ‘불’에 존

재하지 않는 ‘을’이라는 음절을 빼고 ‘윽’이라는 또 다른 음절을 더해 ‘북’이 튀어나오게 하

는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진다(/bul/ - /ɨl/ + /ɨk/ = /buk/).

공인된 언어학 이론에서 일탈하는 이 방법은 비단 EBS 방송의 일회성 방영으로 그치지 

않고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으로 확인된다. 방송 두 해 전에 이 방법론을 적용한 한글 읽기 

활동책(예. 최영환, �아하 한글 만들기�)이 출간되었으며, 최근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

식 연수 프로그램에서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 방법은 현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전파가 

되고 있다. 위에서 소개한 EBS 방송 프로그램만 봐도 유아 및 초등교사가 실제로 그 방법으

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연구자가 몇몇 초등교사에게 물어본 결과 현

재 실제로 그 방법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이 학교현장에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

국인을 대상으로 한글을 가르치는 한 대학 강의자를 통해서도 이 일탈적 방식의 지도가 이

루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 방송 프로그램은 분명 여러 전문가의 감수를 거쳤을 것이다. 그럼에도 문제점이 걸러

지지 않았고 심지어 적극적인 추천을 통해 이 지도법이 소개되었을 수도 있다. 어쩌다 이처

럼 언어학계에서 통용되는 음성음운론 상식뿐만 아니라 철자-음소 관계를 지도하는 파닉스

(phonics)의 정의에서마저 벗어나는 한글 읽기 지도가 나타났을까? 물론 한글 읽기와 같은 

기초적인 기능 지도는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순수이론인 

언어학에서의 개념정의를 따르지 않는 파격적인 접근이 있을 수 있고, 결과가 기존 방법보

다 더 효과적이라면 언어학에서 일탈했다는 것만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존의 언

어학에 부합하는 개념정의를 과감히 탈피했음에도 결과가 더 좋았다는 비교연구 증거가 없

다면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비교연구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학계에 이미 정립된 언어학적 개념정의를 따르지 않는 일탈적 한글 읽기 

지도의 출현은 세계적으로 철자-음소 관계 지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영어 파닉스 

지도법에 대한 오독(誤讀)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한다. 오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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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스 지도의 핵심은 모국어임을 전제로, 철자-음소 관계 규칙만으로 단어를 정확하게 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식별(word recognition)에 도움을 줌으로써 정확하게 발음하도록 유

도하는 것이라는 전략적인 면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어 파닉스의 규칙 지도 측면만을 도입한 

듯하다. 둘째, 영어와 한국어는 음절 구조가 매우 달라서 소리를 인지하는 방식도 다르며, 

음절언어인 한국어 화자는 자음만 들려줘도 음절로 듣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이 점을 이용하여 자음 음소를 음절로 발음하게 하는 것이 전통방식보

다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한글읽기표(기본음절표)’가 어떤 언어학적 원리로 철자-음소 관계 학습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이해, 특히 최소대립쌍(minimal pair)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파닉스 지도의 이해와 관련된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EBS 방송

에 소개된 읽기어려움이 있는 아이의 지도사례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룬다. 나아가 전통적

인 읽기 지도로 이 문제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한다.

2. 파닉스 지도의 핵심 전략으로서 단어식별

Seidenberg(2017)는 말이 있고 나서 읽기가 있는 것이며, 말을 하기 전에 글부터 읽는 아

이는 없다 하였고, 어린아이의 읽기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구어(spoken language) 능력

이라고 하였다. 말을 할 줄 아는 상태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점에서 각 언어권에서 개발된 

파닉스 지도법은 기본적으로 모국어 학습자를 전제로 한다. 대부분의 파닉스 지도 이론서 

등에서 이 점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것은 파닉스 지도가 일차적으로 자국어 학습

의 문제이고, 따라서 타국의 언어 사용자를 배려하여 상대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없기 때문

일 것이다. 결국 언어학적으로 성격이 다른 한국어 읽기 지도는 당연히 영어가 아닌 한국어

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지도방식의 장점을 취할 수는 있지만 한

국어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부지불식간에 한국인의 언어습득과 

처리방식에 어긋남으로써 학습효과가 떨어지고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파닉스 지도는 철자-음소 대응을 활용하여 단어를 해독하거나 스펠링을 쓰는 방법을 가

르치는 것으로 정의되며, 파닉스 지도가 읽기능력을 기르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National Reading Panel, 2000). 하지만 파닉스 지도의 목표는 철자-음소 

관계 규칙 지도만으로 곧바로 단어를 정확하게 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영어는 

철자-음소 관계가 대단히 불규칙한 언어이다. 따라서 규칙 지도만으로는 정확하게 읽을 수 

없는 단어가 무수히 많다. 게다가 실제 발화에서는 파닉스 규칙 적용 다음 단계로서 다양한 

음운현상 적용 단계가 기다리고 있다. 결국 파닉스의 목적은 학습자의 모국어를 전제로, 단

어를 소리내어 읽을 수 있도록 해서 어떤 단어인지 식별하게 도와주는 것이며, 단어가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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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면 당연히 정확하게 읽게 된다고 가정한다(Leu, Jr. 외, 2006). 

한편, 음소는 실제로 우리가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며, 추상적인 개념으

로서 ‘두뇌에서 인식하는 소리’이다(Carr, 1999; Anderson 외, 2022). 우리 귀에 들리고 입을 

통해 나오는 소리는 음소가 맥락에 따라 다른 소리로 실현되는 이음(allophones)이다. 우리

나라 영어 파닉스 지도에서 ‘알파벳 T는 ‘ㅌ’ 소리가 난다’고 흔히 가르치는데, 이는 음소와 

이음의 언어학적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잘못된 지도이다. ‘ㅌ([th]) ‘소리

는 여러 이음 중 하나로, 음절의 첫 소리이면서 강세 앞에 올 때(top, till) 나타나는 기식음

(aspirated)에 가까운 소리를 가리킨다. 강세 앞이지만 /s/에 이어서 나타나면(stop, still) 한

국어 된소리(‘ㄸ’)와 유사한 무기음(unaspirated) [t’]로 발음되고, 강세와 유성음 사이에 오면 

‘ㄹ’과 유사한 설탄음(flap) [ɾ]가 되거나(water, city) 성문음인 [ʔ]가 되기도 한다(button, 

curtain). 흔히 교사가 파닉스 지도를 할 때는 T가 ‘ㅌ’ 소리가 난다고 가르치고서 다른 활동 

상황에서는 무기음, 설탄음 등으로 발음해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어린 학습자에게 혼란을 유

발할 수 있다. 

모국어 학습자들에게 파닉스를 지도할 때는 이러한 이음들을 지도할 필요가 없다. 음소

가 인식되고 어떤 단어인지 알아차리게 되면, 즉 식별하면 스스로 맥락에 맞는 발음을 하기 

때문이다. 가령, 영어 파닉스 지도에서 철자 W-A-T-E-R을 보여주었을 때 학습자가 철자-음

소 관계를 이해하고 ‘water’라는 단어인 것을 식별하면 설탄음 [ɾ]로 발음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소리 차원에서만 하는 음소인식(phonemic awareness) 활동에서도 마찬가지다. 음소

음가에 해당하는 이음들을 들려주고 어떤 단어인지 말해보라 했을 때 식별만 되면 설탄음을 

사용한 ‘water’ 발음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영어권 파닉스 학습 책에서는 음운현상이 적용되

는 이음을 다루지 않는다. Fox(2005)도 파닉스 학습에서는 이음이 아니라 음소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 말에는 파닉스가 모국어 학습자를 전제로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모국어 학습

자를 전제로 한다는 또 다른 근거로는 파닉스 지도에 강세와 발음지도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영어의 강세 역시 단어만 식별되면 알아서 정확하게 구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다루

지 않는다. 발음지도는 아예 외국인을 위한 지도영역으로 분류된다(손중선, 2021).

한글 읽기 지도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어가 모국어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음에 대

해서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단어식별만 되면 알아서 음운현상을 적용하여 정확하게 구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읽기 지도에서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외국

인에게 한국어 ‘ㄷ’이 현행 로마자표기법에 맞춰 유성음인 D 소리가 난다고 가르친다면 정

확한 지도가 아니다. 외국인에게 우리말 ‘ㄷ’을 D처럼 발음하라고 하는 것이 ‘ㅌ’과 구별되

게 발음하게 유도하는 한 방편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한국어 ‘ㄷ’은 음소로서는 무성음으

로 규정되며, 이음으로서 어두위치에서는 무성음인 T처럼 발음되지만 유성음 사이에서는 D

처럼 유성음으로 발음된다. 그래서 영어 알파벳 D를 우리말 ‘디’로 발음하면 영어 원어민은 

T로 듣는다. 또, 정작 우리는 ‘달’을 무성자음으로 시작하는 발음을 하면서, 외국인에게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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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음으로 시작하는 ‘[dal]’로 발음하라고 가르치는 모순이 생겨난다. 

한국어가 모국어인 학습자들이라 할지라도 철자와 음소의 규칙적 관계에만 초점을 맞춘 

지도로는 ‘꽃잎’을 [꼰닙]이라고 정확하게 읽을 수 없다. 파닉스를 철자-음소 관계라는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음운현상 이전 단계까지만 다루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성인도 익히기 

쉽지 않은 음운규칙들을 어린이들에게 명시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꽃

잎’을 잘못 읽으면 “그건 [꼰닙]이라고 읽어야 해.” 정도의 지도는 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

에게 언어학적인 규칙을 가르치는 것을 효과적인 지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음운현상을 적용하여 정확하게 읽으려면 어떤 단어인지 알아차리는 단어식별 단계가 있

어야 가능해진다. 단어식별이 되면 잠재의식에서 알아서 적용하기 때문에 파닉스 지도법 교

재에는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음운규칙 지도과정이 없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

국인에게 철자와 음소의 규칙적 관계를 가르치는 지도만으로는 ‘꽃잎’을 잘해야 [꼬칩]이나 

[꼬치프] 정도의 발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파닉스 지도의 핵심은 철자-음소 관계를 

가르쳐서 소리내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단어를 식별하게 유도하는 전략이라고 보

는 것이 바람직하다(Leu, Jr. 외, 2006). 

이 과정을 언어학적으로 정리하면, 파닉스는 기저구조(underlying structure) 차원의 철자

-음소 관계 인식 능력을 길러주는 단계이고, 이를 통해 단어를 식별하면 모국어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알아서 음운현상을 적용하여 표층구조(surface structure)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손중선 2021, 2022). 

기저구조 → 표층구조 과정을 먼저 영어 단어 skill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자. 알파벳 글

자를 제시해주는 파닉스 활동이라면, ‘S-K-I-L-L’을 보여주고 어떤 단어인지 말로 해보라고 

하게 된다. 학습자는 철자를 보고 음소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어떤 단어인지 알아차리게 되

면 무의식중에 그 단어에 필요한 음운현상들을 적용하여 적절한 이음으로 정확하게 발음하

게 된다. 만약 소리차원에서만 하는 음소인식 활동에서라면 음소음가로 정의된 소리인 

‘[s]-[kh]-[ɪ]-[l] ‘을 들려주게 되며, 음소 /s-k-ɪ-l/을 인식한 학습자는 단어를 떠올려 발음하게 

된다. 이 과정을 기저구조와 표층구조 개념을 도입하여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적용되는 

음운변화는 두 가지로, 파열음의 무기음화(deaspiration)와 소위 ‘Dark L ‘로 발음하는 /l/-

연구개음화(velarization) 현상이다.

⋅기저구조: S-K-I-L-L(/s/-/k/-/ɪ/-/l/) <파닉스>

        ⇓ 

    (단어식별)

        ⇓

① /k/-무기음화: /s/ 뒤에서 된소리([k’])로 발음

② /l/-연구개음화: 모음 뒤에서 연구개음 [ɫ]로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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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층구조: [sk’ɪɫ]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파닉스 지도만으로 위 두 음운현상을 적용하지 못한다. 그 외에

도 한국어에는 단모음 /ɪ/가 없어서 장모음 /i/로 발음할 것이고, /s/를 순수하게 자음으로 

발음하지 못해 [스]라는 음절로 발음함으로써 원래 1음절인 단어를 2음절로 발음하게 될 것

이다. 만약 파닉스 규칙만 익혀서 [스킬]([sɨkhil])이라고 발음한다면 소위 콩글리시에 익숙한 

외국인이 아니고서는 알아들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한국어 파닉스에서도 기본적인 과정은 동일하다. 

⋅기저구조: /꽃+잎/ (혹은 /ㄲ-ㅗ-ㅊ + ㅣ-ㅍ/) <파닉스>

        ⇓ 

    (단어식별)

        ⇓

① 종성 자음 비음화: 합성어의 앞 형태소(음절) 끝 자음의 ㄴ-비음화

② ㄴ-첨가: 합성어의 뒤 형태소가 전설모음으로 시작할 때 앞에 ㄴ 첨가

        ⇓

⋅표층구조: [꼰닙] 

파닉스에서의 기저구조 인식 및 단어식별 단계와 음운현상 적용을 거쳐 발화를 하게 되

는 기본적인 발음 과정이 시사하는 것은 읽기에는 철자-음소 관계뿐만 아니라 음운현상 적

용 문제까지 유기적으로 얽혀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어린이들의 경우 파닉스 규칙을 가르치

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복잡한 음운현상을 명시적 규칙으로 가르치는 것은 더더

욱 어렵다. 이런 별도의 난해한 규칙 지도를 거치지 않으려면 파닉스의 목표는 규칙 적용 

자체로 정확한 발음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식별 단계를 거쳐서 정확한 발음을 하도

록 돕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맥락 제시나 유사한 패턴의 다른 글자 혹은 단

어들과의 비교 등을 통해 식별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춘 지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음절구조의 차이와 음운인식 양상의 차이

한국어와 영어는 음절구조가 매우 다르며 이에 따른 음운인식 양상에서도 상당한 차이

를 보인다. 영어는 알파벳언어(alphabetic language)이며 음절구조도 타 언어들에 비해서 매

우 복잡한 언어이다. 기본 음절구조가 CCCVCCCC로, 모음(nucleus) 앞 초두자음(onset)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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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까지 올 수 있고(spring, scream, strong), 말미자음(coda)으로는 네 개까지 올 수 있다

(firsts, sixths, instincts). 이렇게 하나의 음절에서 연속된 자음이 오는 언어에서는 자음만 독

립적으로 발음하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길러진다. 가령 별도의 음성학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원어민일지라도 K, T, P, CH가 어떤 소리가 나느냐고 물으면 어렵지 않

게 [kh], [th], [ph], [ʧh] 소리가 난다고 순수한 자음 발음으로 답한다. 즉, 모음의 도움 없이 

자음 음소 단위의 인식과 발음이 가능한 것이다. 

반면에, 한국어는 음절언어(syllabary language)이며 기본 음절구조는 CVC이다. 즉, 하나

의 음절 안에서 자음이 연속되지 못하는 언어이다. 기저구조에서는 ‘밝’처럼 음절 말미에 자

음이 연속될 수 있지만 표층구조에서는 하나만 표출된다. 둘 다 표출될 때는 ‘밝은([발근])에

서처럼 재분절화(resyllabification)가 일어날 때이다. 한글 음절의 철자구조를 보면 알파벳으

로 분리 및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파벳언어가 아닌가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세종대왕의 천재적 발상으로 음절을 알파벳으로 조합할 수 있도록 음소를 대표하는 기호들

(graphemes)을 발명한 데 따른 착각이다. 만약 이 기호들을 발명하지 못하고 향찰(鄕札) 문

자나 일본어처럼 음절단위의 글자를 만들었다면 음절언어라는 것을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

을 것이다.

한국어가 음절언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소리인지 방식에 있다. CVC 음절구조를 가지

게 되면 자음 소리만 들려줘도 모음이 들어간 음절로 듣는다. 예를 들어, 우리가 ‘쯧쯧쯧’으

로 표기하는 혀차는 소리를 내면서 성대에 손가락을 대어보면 진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실제로는 [ㅉㅉㅉ]로 자음만 발음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글자 ‘쯧쯧쯧’을 읽어보면 진동이 느

껴진다. 모음 ‘ㅡ’가 들어있어서 성대가 떨기 때문이다(손중선, 2021). 감탄사로서 ‘음∼’ 혹

은 ‘흠!’ 같은 것도 실상은 모두 [m∼], [hm]으로 자음만 발음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어 표기

가 그러하듯 모두 음절로 듣는다. 알파벳 K, T, P, CH에 대해서 원어민이 발음해주는 순수 

자음 소리 [kh], [th], [ph], [ʧh]도 한국인의 귀에는 각각 ‘크’, ‘트’, ‘프’, ‘츠/쳐’라는 음절로 

들린다. 그래서 세 개의 초두자음을 가진 strike 같은 1음절 단어를 한국어로 표기하면 다섯 

음절인 ‘스트라이크’가 된다. 나아가 이 단어를 발음할 때도 다섯 음절까지는 아닐지라도 복

수의 음절로 발음하는 오류를 흔히 범한다. 그리고 음성학 훈련을 받지 않으면 본인이 영어 

단어에 없는 모음을 넣어서 발음했다는 사실조차 잘 인지하지 못한다. 

음절 단위로 소리를 인식하는 경향은 영어를 학습할 때도 나타난다. 이윤(2004)은 서울

지역의 초등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소인식 양상을 조사하였는데, 10개의 단어에서 첫 

자음을 생략하면 어떻게 발음되는지 묻는 테스트 결과, 첫 자음이 아닌 첫 음절을 생략하는 

오류가 한 단어를 제외한 모든 단어에서 나타났다. 답을 한글로 써라 하였는데, 가령 book

에서 첫 글자를 빼면 ‘우크’가 아닌 ‘크’, sister에서는 ‘이스터’가 아니라 ‘스터’, table에서는 

‘에이블’이 아닌 ‘이블’(‘테이블’에서 ‘테’를 생략)이라고 답하는 식이다. 

전통적인 한글 읽기 지도방식은 한국어의 음절구조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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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글자들 ‘ㄱ, ㄴ, ㄷ, ㄹ, ...’은 그냥 글자이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로 익히고 음가와 

발음은 음절 글자를 통해서 익히게 한다.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사용지도서에도 자음은 홀

로 소리를 낼 수 없으며 반드시 모음이 함께 해야 소리가 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음

소를 나타내는 ‘ㄱ, ㄴ, ㄷ, ㄹ, ...’를 ‘그, 느, 드, 르, ...’로 읽게 한다면 알파벳언어인 영어에

서는 순수 자음 발음인 것이 한국인의 귀에는 음절로 들리는 현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음소인식 지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소를 음절로 발음

해주면서 자신이 모음을 넣어 음절로 발음해주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지

도 모른다. 이렇게 배우는 어린 학습자들은 모국어로서 한국어 습득방식에 반할 뿐만 아니

라, 보편적인 음성음운론 원리, 즉 뇌에서 소리가 습득되고 처리되는 원리에도 어긋나는 지

도를 받음으로써 오히려 학습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일탈적 한국어 읽기 지도에서는 초두음의 자음에는 모음 ‘ㅡ’를 넣어 발음하게 하

고, 말미음인 받침 자음은 ‘윽, 은, 읃, 을, ...’과 같은 방식으로 발음하게 하는 나름의 체계가 

보인다(참고. 최영환, �아하 한글 만들기�). 그런 점에서 이 지도방식을 착안한 사람은 영어 

파닉스 지도에서 영감을 얻고 의도적으로 기존 음운론에서 일탈했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먼저 이 방법이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비교실험 연구를 

통해 증명부터 했어야 한다고 본다. 

4. 한글읽기표의 언어학적 원리로서 최소대립쌍

한글읽기표(기본음절표)는 흔히 자음과 모음을 결합하여 글자를 만들고 읽는 연습을 위

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학교에서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는 한글읽기표 

학습이 읽기능력 발달에 효과적인 언어학적인 이유 즉, 표 속에 숨은 철자-음소 관계 인식 

및 읽기능력 습득의 원리에 대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데 원인이 있는 듯하다. 연구자가 

다섯 명의 초등교사들에게 개별적으로 물어본 결과 초1 국어교과서에 한글읽기표가 나와 있

지만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게 거의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으며, 읽기표의 

원리와 가치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한글읽기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읽기부진아에게도 철자와 소리 관계의 원

리를 이해시키기보다는 못 읽는 글자에 대해서만 소위 ‘땜방’을 하게 될 수 있다. 나아가 앞

서 소개한 방송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탈적인 지도법을 한글읽기표 사용보다 과학적이고 발

전된 방법으로 착각함으로써 이 지도법의 확산에 한몫을 할 수도 있다.

한글읽기표에 숨은 읽기능력 습득의 핵심 기제는 하나의 음소만 다르고 나머지 음소는 

같은 단어쌍인 최소대립쌍이다. 이 기제를 잘 설명해주는 자료를 찾기는 어려웠다. 우리나라

의 최소대립쌍 개념에 대한 인식은 서구보다 훨씬 빠르며 일찍이 15세기에 발행된 �훈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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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대한 해설에 이미 나타난다고 한다(이진호, 2010). 따라서 한글읽기표의 지도 원리로서 

최소대립쌍의 활용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깊은 언어학적 이해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글읽기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서 아래의 표를 보면 가로 세로 모두 최소대립쌍으

로 구성되어 있다.1)

모

자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ㄱ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ㄴ 나 냐 너 녀 노 뇨 누 뉴 느 니

ㄷ 다 댜 더 뎌 도 됴 두 듀 드 디

ㄹ 라 랴 러 려 로 료 루 류 르 리

ㅁ 마 먀 머 며 모 묘 무 뮤 므 미

ㅂ 바 뱌 버 벼 보 뵤 부 뷰 브 비

ㅅ 사 샤 서 셔 소 쇼 수 슈 스 시

ㅇ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ㅈ 자 쟈 저 져 조 죠 주 쥬 즈 지

ㅊ 차 챠 처 쳐 초 쵸 추 츄 츠 치

ㅋ 카 캬 커 켜 코 쿄 쿠 큐 크 키

ㅌ 타 탸 터 텨 토 툐 투 튜 트 티

ㅍ 파 퍄 퍼 펴 포 표 푸 퓨 프 피

ㅎ 하 햐 허 혀 호 효 후 휴 흐 히

표 1. 한글읽기표(기본음절표)

얼핏 하나의 자음에 하나의 모음으로만 구성이 되어있어서 최소대립쌍이라는 점이 잘 

눈에 안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받침을 하나씩 덧붙여보면(‘각, 갹, 걱, 격, ...; ‘간, 난, 단, 

란, ...) 이 점이 잘 드러난다.

현대 언어학의 관점에서도 최소대립쌍은 지금까지 개발된 음소인식 능력을 길러주는 방

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음성음운론에서 최소대립쌍 테스트는 어떤 소

리가 음소인지 이음인지를 구별하는 핵심 원리로 알려져 있으며(Katamba, 1989), 외국어 발

음지도에서도 모국어에 없는 음소의 발음에 어려움이 있는 학습자가 소리 차이에 집중하게 

1) 이진호(2010)는 최소대립쌍을 둘씩 짝을 이룬 것만을 가리킨다고 보고, 한글읽기표에서처럼 둘을 넘어가

는 경우에는 총괄 개념으로 ‘최소대립군(minimal set)’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읽기능력 습득의 원리에 논의의 초점이 있기 때문에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최소대립

쌍이란 용어를 계속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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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으로 최소대립쌍을 사용한다(Avery & Ehrlich, 1992, Lane, 1993, Kelly, 2007).2) 파

닉스의 지도 목적은 철자와 음소의 관계를 익히게 하는 것이므로 음소인식 능력을 잘 길러

주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최소대립쌍 활용은 파닉스 지도에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도 ‘불, 풀, 뿔’ 같은 최소대립쌍이 적극적으

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한글 읽기 지도에서 위와 같은 표를 활용하는 것은 모음과 자음을 조합하여 음절 

글자를 만드는 제자원리(製字原理)를 가르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한국인은 음성을 음절로 

듣기 때문에 영어에서처럼 자음을 독립된 소리로 익히지 못하는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특성 때문에 읽기표에서처럼 최소대립쌍을 통해 음절의 대조로 음소인식 능력

을 익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알파벳언어인 영어에서는 직접적인 음소 

지도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한국어에서는 음절의 대조를 통한 간접적인 지도 방식을 취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글읽기표는 최소대립쌍을 활용한 철자 및 음소 대조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

지 듣고 읽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이해하

지 못하고 영어에서 개별적으로 자음 발음을 가르치므로 한국어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야 하

는 것으로 착각하여, 개별 자음 발음 능력을 길러주려 하다 보니 엉뚱하게 모음까지 넣어서 

음절로 발음해주고 또 그렇게 발음하도록 지도하는, 언어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최소대립쌍 활용이 중요한 또 하나의 근거는 최소대립쌍이 모국어 습득 과정에서의 음

소 습득에 중요하게 관여한다는 점이다(Peperkamp 외, 2003).3) 뜻이 달라지게 하는 음소에 

대해서는 소리 지각(sound perception) 능력이 잘 발달하게 되는 반면, 뜻이 달라지지 않는 

이음에 대해서는 민감성이 잘 발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영어에는 light와 right 

같은 최소대립쌍이 있기 때문에 /l/과 /r/이라는 음소를 구별하여 인식하는 능력이 발달한

다. 반면에 한국어에는 이 두 가지가 별개의 음소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어 발음에서 

/l/과 /r/ 두 음소를 구별하지 못하는 오류를 흔히 범한다. 

한국어에서의 예로, 영어와 달리 한국어의 장애음(obstruents)에는 유성음이 존재하지 않

기 때문에 음소음가로서 무성음과 이음으로서 유성음의 차이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 지명으

2) 외국어 소리인지의 어려움 및 학습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주경 & 김윤희(2019), Best(1994), Kurl(2000), 

Iverson 외(2003), Iverson 외(2005) 참조.

3) Peperkamp 외(2003)에 따르면, 이음과 구분되는 음소 습득에 관한 다른 하나의 가설로 ‘상보적 분포

(complementary distribution)’를 기반으로 습득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 간단히 말하면, 어떤 소리가 맥

락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면 하나의 음소가 다르게 실현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 가설과 최

소대립쌍 가설 중 어느 한 쪽이 옳고 다른 쪽이 틀리다는 논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철자와 음소

의 관계를 가르치는 파닉스 지도의 관점에서 보면 상보적 분포 가설보다는 최소대립쌍 가설이 지도용이

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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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제주’를 예로 들면, 음성학적으로는 현행 로마자표기법에 따른 Jeju가 아닌 과거의 매

큔-라이샤워 표기법에 따른 Cheju가 정확한 표기라고 할 수 있다. 음소로서 한국어 ‘ㅈ’은 

음성학적으로 무성음으로 규정된다. 실제로 어두위치에서는 무성음으로 발음된다. 그런데 이

것이 유성음 사이에 오면 무의식중에 유성음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제주’의 두 번째 ‘ㅈ’은 

앞뒤에 모음이 옴으로써 유성음으로 발음된다. 하지만 한국인은 두 ‘ㅈ’의 차이를 거의 인지

하지 못한다. 이것은 무성음과 유성음이 뜻이 달라지지 않는 이음 관계일 뿐이므로 언어습

득 과정에서 귀가 두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민감성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무성음과 유성음이 음소 관계인 영어가 모국어인 화자들은 듣는 즉시 앞의 ‘ㅈ’은 무성음, 

뒤의 ‘ㅈ’은 유성음이라는 것을 인지한다. 영어에서는 두 음이 음소이므로 인지능력이 민감

하게 발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음소-이음의 관계는 소리인지 능력 발달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음소들에 대해서 민감해지도록 지도하려면 뜻이 달라지는 최소대립쌍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한글읽기표를 활용한 전통적인 지도법에 관한 이해와 인식 개선 역시 필요해 보인

다. 오랜 세월동안 사용되다 보니 이 지도법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약해진 듯하다. 전

통적인 지도 방법에 관한 연구 역시 드물어 이응백(1977), 유만근(1980) 정도가 발견된다. 이 

연구들은 1970년대 중반 진주지역 중학교 신입생의 11.9%가 한글을 읽지 못한다는 ‘충격적

인’ 신문보도(이응백, 1977)가 동기가 되었다. 그 전에는 한글 읽기 지도가 학술적 연구대상

으로까지 여겨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응백(1977)은 교과서에 제시된 방법 등 기존

의 지도법을 정리한 것에 가깝고, 지도법 개발의 측면에서 연구한 논문은 유만근(1980)이다. 

다소 오래되었고 완전한 실험연구는 아니지만 그 방법은 현재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참고해 

볼 만하다. 

유만근이 제시하는 지도법은 초등학교 입학 전 5∼6세 아동 지도를 전제로 하는데, 먼저 

‘아 애 어 에 오 우 어 으 이’를 읽을 수 있게 지도한 다음, 아래처럼 초두에 자음을 붙인 

음절 글자들과 나란히 제시하여 익히게 한다.

아 애 어 에 오 우 어 으 이

마 매 머 메 모 무 머 므 미

이를 통해 위아래 ‘ㅇ’과 ‘ㅁ’이 대조를 이루어 두 글자 쌍이 시각적 최소대립쌍을 이루

게 제시하여 음절 모양도 구별하고 발음의 차이도 인식하게 하고 있다. 이어서 아래처럼 실

제 사용되는 어휘를 활용하여 연습을 이어가게 한다.

이마, 매미, 어미/에미, 모이, 무어, 어머!, 매어, 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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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틀을 가지고 음절 초두의 단자음을 바꿔나가고 이어 쌍자음, 받침 자음으로까지 이어

간 다음 마지막으로 이중모음 일부를 익히게 한다. 모음을 먼저 익히게 한 다음 이를 기반

으로 자음을 대조적으로 제시하고 일상에서 사용되는 낱말로 단어인식을 하며 읽을 수 있는 

단계로 이어지게 하는 체계성을 갖추었고, 언어학적으로도 일탈 없이 잘 부합하는 지도법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현재의 한글 읽기 지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본다.

5. 일탈적 지도 사례에 나타난 문제점

방영된 EBSCulture 방송에는 ‘까’를 ‘깨’로 읽는 아이에게 지도하는 장면이 나온다. 아이

가 “두 주 후에 작은 새끼 제비들이 알을 까고 나왔어요.”를 읽으면서 ‘까고’를 ‘깨고’로 읽은 

상황에서 지도가 시작된다.4) 지도는 편집진 판단 차원에서 아이가 ‘깨’라는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장면전환을 하기까지 약 2분 30초가 소요된다. 다소 길지만 이 과정

에 영어 파닉스에 대한 오독 및 한글 읽기 관련 일탈적 지도 방법의 주요 문제들이 거의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세히 필사해 보았고, 특이점이 나타났을 때에 맞춰 논의를 덧붙인다.

(선생님이 ‘까고’를 가리키며) “여기만 볼까?”

“‘까고’.” 

“그렇지. ‘깨고’ 되려면 쌍기역에다 뭐가 와야 될까? ‘깨∼고’ ... ‘깨’.”

(잠시 고민하다) “‘꾀를 부렸어요.’”

“아, 그 ‘꾀’ 말고. ‘창문을 깨다’, ‘창문이 깨졌어요’ 할 때 ‘깨’.”

“‘게임’ 할 때 그 ...” 

“아니! 그거 ... 그건 ‘게임’. 그건 ‘게임’이라고 하는데, 쓸 때는 이렇게 써. 기역에다

가 이렇게 ‘게∼임’. 이렇게 써.”

파닉스는 철자-음소의 관계이다. 철자가 먼저다. 위에서 아이는 철자 ‘까’를 ‘깨’로 잘못 

알고 있다. 그런데 교사는 철자 ‘ㅏ’의 음가를 ‘ㅐ’라고 생각하는 아이에게 소리(음소) 차원

에서 ‘깨’가 되려면 쌍기역에 뭐가 와야 되는지 묻고 있다. 교사 본인은 철자를 생각해내라

는 질문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아이는 소리 차원에서 생각해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다보니 [깨]라는 소리 관점에서 생각하여 ‘꾀’를 떠올렸다가 교사가 아니라 

하니 사실상 같은 소리로 발음되는 ‘게임’의 ‘게’([께])를 말한다. 하지만 교사는 아이가 철자

4) 아이는 ‘작은’은 음운현상으로서 재분절화를 적용하여 [자근]으로 잘 읽는다. 하지만 ‘들이’와 ‘알을’은 

[드리]와 [아를]로 읽지 않고, 재분절화 없이 [들이]와 [알을]로 읽는다. ‘작은’은 단어식별이 된 상태에서 

읽은 반면, 뒤 두 개는 그냥 파닉스 규칙대로만 읽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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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소리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전히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다시 소리 차원

에서 질문을 던진다.

“ ‘깨’ 되려면 제일 먼저 어떤 소리가 와야 될까?” 

“ ‘깨∼∼’.”

(자음 글자들을 가리키며) “여기서 한번 찾아봐.”

“쌍기역!”

“그래. 쌍기역 찾아봐.”

(쌍기역을 찾음)

“그럼 ‘끄∼’ 소리 나지? 따라 해봐. “끄∼∼’.” 

“ ‘끄∼∼’.”

“그 다음에 ‘끄∼’.”

“ ‘끄∼’.”

“ ‘깨’가 되려면 ‘끄∼∼’에 뭐가 붙어야 될까?”(자막에는 ‘ㄲ’로 표기됨.)

(아이는 다시 ‘ㅏ’를 가져다 붙임)

“읽어봐, 뭐라고 돼 있나.”

“ ‘깨’.” 

음절언어를 모국어로 익히고 이에 길들여진 뇌로서는 한 개의 음절인 ‘깨’에서 자음만 

따로 때어 발음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음에도 첫소리가 뭐냐고 묻는다. 또, 아이는 쌍기역 

‘ㄲ’의 소리도 알고 있고 철자도 알고 있다. 그래서 쌍기역은 잘 찾아냈다. 그러데 갑자기 

‘ㄲ’의 발음을 지도한다. 게다가 음소인 /ㄲ/을 음절인 [끄]로 발음하며 따라 하라고 한다. 

소리를 따라 하기는 하지만 아이는 당연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어쩜 ‘ㄲ’에 ‘ㅡ’가 붙

어야 ‘끄’가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모음 철자를 헷갈려 하고 있

는 아이라면 “‘애’ 소리 나는 것은 ‘ㅐ’ 이거야”라고 바로 철자를 알려주면 되는데 계속해서 

소리 차원에서 생각하도록 이끌다보니 결국 ‘ㄲ’에 자신이 ‘애’ 소리로 발음된다고 생각하는 

‘ㅏ’를 다시 가져다 붙이고 ‘깨’로 읽는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또다시 교사는 소리 차

원의 설명을 하면서 두 음절 소리를 빠르게 발음하여 합쳐지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깨’? ‘깨’는 ‘끄’와 ‘애’가 모인 소리야. ‘끄애∼’, ‘끄애∼’, 그래서 빨리 하면 ‘깨’ 

이렇게 되는 거야. ‘끄애∼’, ‘끄애∼’, ‘애’, ‘애’, ‘애’.” 

(계속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애’?”

일종의 줄임말 현상을 활용하는 듯한데, 한국어에 ‘ㅡ’와 ‘ㅐ’가 합쳐져서 다시 ‘ㅐ’가 되

는 예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예를 들어, ‘그’와 ‘아이’의 줄임말인 ‘애’가 합쳐지면 ‘걔’가 

되지 ‘개’가 되지는 않는다. 또 ‘사’와 ‘이’가 줄어서 ‘새’가 될 수는 있지만(‘그 사이’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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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스’와 ‘애’가 줄어서 ‘새’가 되진 않는다. 덧붙여, 엄밀하게는 소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설명하기 때문에 발음이 사실상 같은 ‘애’와 ‘에’ 사이에서 헷갈릴 수도 있다. 위에서 아이가 

‘게임’의 [께]를 떠올린 점을 상기해보면 가능성이 없지 않다.

교사는 이제야 그동안 철자가 아닌 소리에 초점을 맞춘 자신의 질문과 설명에 좀 문제

가 있음을 떠올린 듯 아이에게 철자에 초점을 맞춘 질문을 던진다.

“‘해’ 쓸 수 있어?”

“네!”

“‘해’ 한번 써봐. ‘둥근 해가 떴습니다.’ 할 때 ‘해.”

(아이가 정확하게 쓴다.) 

처음부터 ‘끄 + 애’에 집착하지 않고 이렇게 철자에 초점을 맞춰 시작했다면 아이가 ‘ㅐ’

를 익히는 것이 훨씬 수월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아이가 철자를 잘못 알고 

있으니까 철자에 초점을 맞춘 지도를 해야 한다는 점을 완전히 깨달은 것 같지는 않다. 다

시 소리에 초점을 맞춘 지도가 시작되는데 역시 음소를 음절로 발음하면서 두 음절을 빠르

게 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렇지! 얘가 왜 ‘해’ 소리 나냐면 ‘흐’랑 ‘애’가 합쳐져서 ‘흐애’, ‘흐애’ 해서 ‘해’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럼 ‘끄애’, ‘끄애’, ‘깨’! ‘흐애’, ‘흐애’, ‘해’! 그럼 여기 뭐가 와야 할

까?”

(‘ㅒ’를 만지면서) “이거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이의 선택은 흥미롭게도 한국어 고유의 줄임말 현상(‘ㅡ’ + ‘ㅐ’ 

→ ‘ㅒ’)에 정확하게 일치한다. 하지만 교사는 그게 아니라는 신호를 보낸다.

“‘얘’?!”

(‘ㅐ’를 집으며) “아니....”

“그렇지!”

(아이 표정이 밝아짐)

가까스로 철자 ‘ㅐ’를 찾았지만 소리에 초점을 맞춘 교사의 지도는 계속된다. 또다시 음

소를 나타내는 자음철자 쌍기역을 가리키며 소리를 내보라 하면서 간절히 ‘끄’라고 발음해주

길 바란다. 하지만 아이는 전형적인 음절언어 습득자의 특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매우 혼

란스러워하며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고 헤매다 결국 큰 웃음을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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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선생님이 놓는 것만 소리 내봐∼.” (쌍기역을 가리키며) 이건 무슨 소리?”

“쌍기역.”

“쌍기역인데 이름은. 소리는?”

“‘쌍’!” 

(선생님, 큰 웃음이 터짐) 

(아이가 웃으며 머리를 긁적이며) “‘쌍기역’ 아닌데 ... ‘싹’? ‘쌍’?”

교사는 아직도 자신이 하는 지도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한

국어는 자음만은 발음을 하지 못한다고 교과서에도 분명히 기술되어 있는데도 계속 발음해

보라고 요구한다. 사실 처음 글을 읽는 모습을 봤을 때부터 모음철자 ‘ㅏ’를 잘못 알고 있을 

뿐 된소리 ‘ㄲ’의 소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닐 텐데도 끈

질기게 음절 발음인 ‘끄’를 유도하려고 한다. 일탈적 지도방식에 대한 심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역이 두 개잖아. 똑같은 게. 그래서 쌍, 기역인거야. 더 중요한 건 쌍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역이 두 개라는 게 중요한 거야. ‘ㄱ’이 두 개가 합쳐져서 ‘끄’ 소리가 나는 

거야. ‘끄’ 해봐 ‘끄’.”

“‘끄’.”

(‘ㅐ’를 집어 보여주며)

“얘는 ‘애’. 자 해봐 (‘ㄲ’을 가리키며) 이게 무슨 소리?”

“(머뭇거리며) ‘끄’.”

(‘ㅐ’를 ‘ㄲ’에 갖다 붙이며) “‘애’.”

“‘끄애’.”

“‘끄’.” 

(아이가 이어서) “‘애’.”

(‘ㅐ’를 ‘ㄲ’에 갖다 붙이며) “‘애’. 오케이? ‘끄애’, ‘끄애’ 해서 ‘깨’. ... ‘깨’ 해봐.”

“‘깨’.” 

이렇게 지도 장면이 마무리 되는데 아이의 표정을 보면 엷은 미소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명확하게 이해했다는 표정과는 거리가 있다. 그리고 장면이 스튜디오로 바뀌며 한 

진행자가 “소리의 원리를 알려주시는구나∼!”라는 언급을 한다. 그렇지만 초대된 두 명의 전

문가 중 누구도 그것이 한국어 소리의 원리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는다.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 

파닉스라는 개념 자체가 영어권으로부터 들어왔고 동반한 지도방식이 한글 읽기 지도에 

도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지도에 나타난 문제점들은 영어 파닉스에 대한 오독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첫째, 소리에만 초점을 맞추는 음소인식 지도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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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소리 관계를 가르치는 파닉스 지도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학습자가 한 음절 글자의 

일부로서 자음 철자(‘ㄲ’)의 음가는 알고 있고 모음 철자(‘ㅐ’)의 음가를 부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철자가 아닌 소리 차원에서의 결합 방식을 이해시키는 데 사용

한다. 

둘째, 음소와 음절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다. 음소인  

‘ㄲ’의 음가를 음절로 이해하고 ‘끄’와 ‘애’를 빠르게 발음해서 ‘깨’가 된다는, 모국어 습득 

원리와 보편적인 음성음운론 원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지도에 집착한다. 영어에서 자음만 발

음해도 한국인의 귀에는 음절로 들리는 소리인지 현상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었을 것

으로 추측된다. 

셋째, 전통적인 한글 읽기 지도 방식의 언어학적 원리와 효과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

고 있는 듯하다. 한글읽기표는 제자원리뿐만 아니라 우리말의 음절언어 특성까지 고려한 최

소대립쌍 활용 원리까지 갖춤으로써 철자와 음소 관계를 익히기에 매우 효과적인 지도 방법

을 담고 있다. 따라서 글자를 읽지 못한다면 일차적으로 전통적 지도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일탈적 지도법을 사용하는 위 사례에서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한글읽기표의 

원리에 기반한 지도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전통적 한글 읽기 지도 방식을 사용한다면 위의 사례와 같이 특정 글자를 잘못 읽는 상

황에서는 철자 차원에서 접근하되 최소대립쌍 원리를 활용할 것이다. 단어식별이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ㅏ’와 ‘ㅐ’가 들어있는 철자들을 아이가 잘 알법한 단어들과 함께 

제시해주고 비교해보게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그림도 같이 제공해줄 것이다.

가(가위), 나(나비), 다(다리), 라(라면), 마(마술), 바(바다), 사(사슴), ... 하(하마)

개(개미), 내(내일), 대(대추), 래(고래), 매(매미), 배(배꼽), 새(새우), ... 해(해적)

이렇게 비교한 후 최소대립쌍 ‘가-개’, ‘나-내’, ‘다-대’, ‘마-매’, ‘바-배’, ‘사-새’ ... ‘하-해’

에 주목하며 읽어보게 할 것이다. 그런 다음 ‘까-깨’를 읽어보게 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지도하면 일탈적 지도방식보다 더 효과적이고 학습자의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단순히 ‘까-깨’만이 아니라 ‘따-때’, ‘박-백’ 등 다른 모든 ‘ㅏ-ㅐ’ 관계까지 익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통 방식을 활용한 지도와 위의 일탈적 지도방식 중 어느 것이 모

국어인 한국어의 소리 습득방식에 부합하며, 철자-소리 구성원리를 더 잘 익히게 하는지, 나

아가 학계에서 오랫동안 공인되어온 음성음운론에 더 부합하는지는 자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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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지금까지 언어학적인 특성 및 모국어 습득 과정과 음성음운론에서 보편적으로 알려진 

음소 및 음절의 개념 정의를 벗어난 일탈적 한글 읽기 지도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 일

탈적 읽기 지도는 학계에서 무시하고 지나치기에는 방송뿐만 아니라 학교 및 일반인들에까

지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이 지도법의 발상은 방법론적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영

어 파닉스 지도에 대한 오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한국어의 언어학적 특

성 및 소리인지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어 파닉스의 지도방식을 오독하여 도

입함으로써 보편적인 음성음운론 개념을 일탈하는 지도법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모국어 습득 방식과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공인된 음소 및 음절 개념도 따르지 않

음에도 불구하고 지도효과가 더 좋을 거라는 가설을 세웠다면, 먼저 비교실험을 통해 일탈

적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증거부터 제시했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비교

실험 연구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일탈적 지도법이 지닌 문제점들

을 지적하고 전통적인 한글 읽기 지도법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촉구하고자 하였다. 

첫째, 파닉스 지도의 핵심은 철자-소리 규칙을 적용하여 곧바로 정확하게 읽게 하는 것

이 아니라 단어식별 유도라는 전략을 통해서 정확하게 읽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하며, 따라서 맥락 제시와 유사 글자 및 단어들과의 비교 등 단어식별에 도움이 되는 방향

으로 지도전략을 짤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둘째, 영어와 한국어의 음절구조는 매우 다

르며, 낱개의 자음을 발음할 수 있는 영어와 달리 한국어는 모음 없이는 자음을 발음할 수 

없는 언어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음성음운론의 음소 및 음절 개념을 무시하고 자음 음소를 

음절로 발음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뇌에서 언어가 처리되는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학습효

과가 저하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셋째, 전통적인 한글 읽기 방식의 과학적 학습 원리로서 

최소대립쌍 활용이 중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끝으로, 방영된 EBS 프로그램에

서 실제 학습자를 대상으로 일탈적 지도법으로 가르치는 부분을 발췌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

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통적인 지도법을 활용하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예시를 제시해 보았다.

이러한 일탈적 지도와 같은 시행착오가 덜 발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안을 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한글읽기표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지도방식의 언어학적인 원리가 보다 정확하

게 알려지고 나아가 학습자의 다양한 오류 양상에 맞춘 지도 방법이 많이 보급될 필요가 있

다. 둘째, 교과서에서 권장하는 한글 읽기 지도에서 일탈한 지도법의 광범위한 확산을 고려

하면 이 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영어 파닉스의 

지도 방법 대한 오독과 왜곡된 적용을 최소화하하기 위해서는 언어학과 국어교육의 상호교

류와 협업이 좀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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